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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차 웨이브 1차(2016년)∼4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선형변화모형에 기초했을 때 변화 궤적은 3개의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 분류에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의 하위 요소 중 
성별, 장애 정도, 학력, 경제활동상태, 배우자 유무, 차별경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장애수용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수용의 초깃값과 4년 동안의 장애수용 수준이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과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self-esteem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its predictors. The study also looked at how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relate to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The study used the 2nd wave of P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from 
2016 (1st) to 2019 (4th),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self-esteem of adults with disabilities had increased
over four years, and their self-esteem was distinguished by three distinct latent classes. Second, the 
demographics, socioeconomics, and social-relational factors such as gender, level of disabilities, 
education, economic activeness, existence of spouses,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Third,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ere distinguish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latent groups. 
Specifically,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accept their disabilities quicker reported high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self-esteem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Keywords :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cceptance of Disability, Adults with Disabilities, Growth 
Mixtur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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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신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
존중감[7 재인용]은 대인관계, 일, 건강 등과 관련된 삶의 
성공 및 안녕감을 예측한다[1].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긍
정적 정서와 적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아존종감은 삶의 만족도, 직
무만족도, 우울, 대인관계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보고하고 있다[2-6, 9, 10]. 또한 자아존중감은 장
애수용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
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1, 12]와 
자아존중감이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 13]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들은 자아존중
감이 안정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한 
시점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또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른 시점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또는 낮은) 자아존중
감과 관련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1]. 자아존중감은 전 생
애에 걸쳐 변화하는 특징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세부터 97까지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Orth 외[14]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16∼51세까
지 증가하는 패턴이며, 51∼97세까지 감소하는 경향성
이 있다. 메타분석 결과 또한, 자아존중감은 4∼11세까
지는 증가하고, 11∼15세는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며, 60
세까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15].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사회관계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인구사회적 변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사회
관계측정이론(Sociometer Theory)'은 자아존중감 수준
을 결정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관계의 질 측면을 강조한
다. 사회관계측정이론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수준은 사회
적 관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수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8, 16],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의 수용 및 
거절 경험에서 유발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은 자
기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1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 또한 차별경험[5, 10, 18], 사회 및 여가
참여[9, 13, 19], 사회적지지[20], 배우자 유무[12, 21]
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활동상
태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변인이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미취업자보

다는 취업자일 때[22],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닐 
때[23], 장애인 가구원의 자산이 많을수록[21], 최종 학
력이 높을수록[18]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정도 또한 자아존
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성별은 대체로 여성이고
[5, 21], 연령이 높을수록[21], 장애 등급이 낮을수록[12]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의 성공에 기여하
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은 개인 및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1]. 이에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측면
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횡단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
상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자아존중
감의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자아존
중감의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장애
인의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
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종단적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장애인(만 25세 이
상)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은 어떤 특징
을 보이는가?

2) 확인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
엇인가?

3)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장애수용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4)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차 웨이브 1차(2016
년)∼4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24]. 자아존
중감의 1차(2016년)∼4차(2019년) 자료에서 두 번 이상 
응답한 3,51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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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도구
2.2.1 자아존중감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1차(2016년)∼4차(2019년) 4

개 시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동일한 9문항을 사용
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Rosenberg[25]의 10문항을 사용하고 있
는데, 1개 문항(‘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의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
하고 분석을 하였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 ∼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나는 내 자
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2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78, 2차 α
=.767, 3차 α=.750, 4차 α=.709이다.

 
2.2.2 장애수용
Kaiser 외[26]의 장애수용척도(Disability Acceptance 

Scale; DAS) 등에 기초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1차
(2016년)∼4차(2019년) 4개 시점의 장애수용을 측정하
는 동일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
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
은 ‘장애 때문에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4]. 내적일관성 신뢰
도는 1차 α=.813, 2차 α=.801, 3차 α=.799, 4차 α
=.768이다.

2.2.3 삶의 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2019년) 자료의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8문항 중 결측치
가 많은 ‘결혼생활’, ‘하고 있는 일’ 관련 2문항을 제외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즘 건강상태, 가족
들과의 관계, 한 달 수입(또는 용돈),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여가활동과 관련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839
이다.

2.2.4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1차(2016년) 자료의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적 변인은 성별(남성: 0, 여성: 1), 만 연령, 
장애 정도(중증: 0, 경증: 1), 중복 장애 유무(있음: 0, 없
음: 1)를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인은 학력(중졸 이하: 0, 고졸: 1, 대졸 
이상: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하층: 1, 중하층: 2, 중
상층: 3, 상층: 4), 경제활동상태(취업자: 0, 미취업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예: 0, 아니오: 1)을 사용하였다.

사회관계적 변인은 배우자 유무(없음: 0, 있음 1), 장
애로 인한 일상생활 차별경험 정도, 사회활동 참여 정도, 
도움제공자유무(있음: 0, 없음: 0)를 사용하였다.

2.3 분석 방법
SPSS 22.0, Mplus 8.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분석 방법은 첫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방법에 기초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둘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R3STEP 보조변수
(Auxiliary)를 사용하였다. 셋째, 다집단 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른 장애수용 변화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잠재계층 간 삶의 만족
도 차이 검증을 위해 BCH 보조변수를 사용하였다[27]. 
결측치 처리 방법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사용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성인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1차(2016년) 자료에 기

초하여 제시하면, 성별은 남성 2,293명(65.2%), 여성 
1,224명(34.8%), 연령은 25∼29세 239명(6.8%), 30∼
39세 965명(27.4%), 40∼49세 1,124명(32.0%), 50∼
59세 777명(22.1%), 60∼64세 412명(11.7%), 장애정도
는 중증 1,002명(28.5%), 경증 2,515명(71.5%), 중복장
애 있음 120명(3.4%), 없음 3,397명(96.6%)이다. 학력은 
중졸 이하 942명(26.8%), 고졸 1,644명(46.7%), 대졸 이
상 931명(26.5%)이며, 취업 유무는 취업자 1,874명
(53.3%), 미취업자 1,643명(46.7%)이다. 배우자 없음 
1,734명(49.3%), 있음 1,783명(50.7%), 도움제공자 있
음 1,035명(29.4%), 없음 1,355명(38.5%), 무응답 
1,127명(3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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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2 12364.980 12420.468 12391.871 .646 .0000 .0000 48.2 51.8 

3 11215.551 11289.535 11251.406 .777 .0000 .0000 68.8 19.6 11.6 
4 10804.448 10896.929 10849.266 .724 .0000 .0000 37.0 4.8 47.9 10.3 

5 10698.654 10809.631 10752.436 .723 .0028 .0000 1.0 38.7 44.0 8.6 7.6 

Table 3. Tests of unconditional models with 2-5 classes

Model  df CFI TLI RMSEA
(90% C.I.) SRMR

Mean Variance
I L Q I L Q

No growth 116.741*** 8 .974 .980 .062
(.052-.072) .084 2.783*** .094***

Linear  64.368*** 5 .986 .983 .058
(.046-.071) .049 2.761*** .014*** .105*** .003***

 Quadratic 6.470
* 1 .999 .992 .039

(.015-.071) .008 2.747*** .054*** -.013*** .096*** .015 .002

* p<.05, ** p<.01, *** p<.001, I: Intercept, L: Linear, Q: Quadratic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2,293 65.2

Female 1,224 34.8

Age

25∼29 239 6.8

30∼39 965 27.4
40∼49 1,124 32.0

50∼59 777 22.1
60∼64 412 11.7

Severity of 
disability 

Significant 1,002 28.5
Mild 2,515 71.5

Multiple 
disabilities 

Yes 120 3.4
No 3,397 96.6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 942 26.8

 High school graduate 1,644 46.7

< University graduate 931 26.5

Employment
Employed 1,874 53.3

Unemployed 1,643 46.7

Existence of 
spouses

No 1,734 49.3

Yes 1,783 50.7

Existence of 
helper

Yes 1,035 29.4

No 1,355 38.5
No response 1,127 32.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3.2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
화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차곡선변화모형의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
어[28] 본 연구에서는 무변화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좋은 
선형변화모형을 기초하여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
하였다.

선형변화에 기초한 성장혼합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
여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잠재계층의 수가 2개, 3개, 4개, 5개인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상
대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의 수가 3
개인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의 범위는 .863∼.909이다.

※ Class 1: mid-level increased group, Class 2: high-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low-level increased group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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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group: Class 1(mid-level increased group)

Variable
Class 2 Class 3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male: 0) .405* .206 -.271 .185

Age -.013 .011 -.014 .01
Severity of disability(significant: 0) .168 .254 -.461* .197

Multiple disabilities(yes: 0) -.325 .701 .164 .338
Education .428* .168 -.716*** .165

Socioeconomic status .181 .163 -.272 .183
Economic activeness(employed: 0) -.844*** .251 1.805*** .334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cheme(yes: 0) .65 .424 -.338 .222
Existence of spouses(no: 0) .584* .227 -.777** .226
Discrimination experience -.707*** .14 .393** .115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592*** .169 -.843*** .131
Existence of helper(yes: 0) -.295 .193 -.335 .198

Reference group: Class 2(high-level unchanged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3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male: 0) -.405* .206 -.676* .266

Age .013 .011 -.001 .014
Severity of disability(significant: 0) -.168 .254 -.629* .308

Multiple disabilities(yes: 0) .325 .701 .489 .742
Education -.428* .168 -1.144*** .227

Socioeconomic status -.181 .163 -.453 .236
Economic activeness(employed: 0) .844*** .251 2.65*** .398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cheme(yes: 0) -.65 .424 -.988* .46
Existence of spouses(no: 0) -.584* .227 -1.362*** .308
Discrimination experience .707*** .14 1.099*** .176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592*** .169 -1.435*** .205
Existence of helper(yes: 0) .295 .193 -.04 .267

* p<.05, ** p<.01, *** p<.001

Table 5. Three-step results for antecedents of classes

각 잠재계층의 전반적인 특징에 기초하여 잠재계층을 
명명하였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중수준 증가 집단’은 
2,419명(68.8%)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723(p<.001), 
선형변화율 .015(p<.001)이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상
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689명(19.6%)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220(p<.001), 선형변화율 .006(p>.05)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하수준 증가형 집단’은 409명
(11.6%)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201(p<.001), 선형
변화율 .021(p<.01)이다.

3.3 잠재계층 분류 영향 요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

층 분류에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
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3STEP 보조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2.723***
(.023)

.015***
(.003)

2 3.220***
(.026)

.006
(.007)

3 2.201***
(.047)

.021**
(.008)

* p<.05, ** p<.01, *** p<.001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첫째,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여성이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이며, 
배우자가 있고, 일생생활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많을수록 잠재계층 1보다는 잠재계층 2(상
수준 무변화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증 
장애이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자이며, 배우자
가 없고, 일생생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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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적을수록 잠재계층 1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둘째,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를 준거집단
으로 했을 때, 남성이고, 중증 장애이며, 학력 수준이 낮
을수록, 미취업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가 없고, 일생생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적을수록 잠재계층 2보다는 잠재계층 3(하
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3.4 잠재계층에 따른 장애수용 변화 양상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

에 따라 장애수용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였다(Table 6 참조). 장애수용 또한  1차(2016년)∼4차
(2019년) 4개 시점에서 무변화, 이차선형변화보다 선형
변화가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을 하였다.

장애수용의 초깃값은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
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 잠재계층 1은 4
개 시점 동안 장애수용 정도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잠재계
층 2는 선형변화율이 감소하는 패턴, 잠재계층 3은 선형
변화율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잠재계층 2는 
매년 평균적으로 -.036 만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며, 잠
재계층 3은 매년 평균적으로 .033 만큼 자아존중감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Intercept 3.066*** 3.535***  2.498***

Linear -.005 -.036*** .033**

* p<.05, ** p<.01, *** p<.001

Table 6.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3.5 잠재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

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BCH 방법
을 통해 확인하였다. Table 7에 제시되어 있듯이, 잠재
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
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Latent 
classes M S.E.

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Life 
satisfaction

Class 1 3.410 .015
440.522***

(3<1<2)Class 2 3.734 .024

Class 3 2.671 .046
※ Class 1: mid-level increased group, Class 2: high-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low-level increased group
* p<.05, ** p<.01, *** p<.001

Table 7. Comparisons across the three-class profiles 
on life satisfac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장애인(만 25세 이상)의 자아존중
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선형변화모형에 기초했을 때 변화 궤적
은 3개의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인 중수준 증가 집단
(2,419명, 68.8%)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 수준의 자
아존중감을 보이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자아존중감이 증
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잠재계층 2인 상수준 무변화형 집
단(689명, 19.6%)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제일 높은 수준
의 자아존중감을 보이지만,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잠
재계층 3인 하수준 증가형 집단(409명, 11.6%)은 4년 동
안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패턴
으로 자아존중감 변화 과정을 경험하고, 변화 과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 분류에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
회관계적 변인의 하위 요소 중 성별, 장애 정도, 학력, 경
제활동상태, 배우자 유무, 차별경험, 사회활동 참여 정도
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 
효과를 보면, 남성일 때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
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3(하수준 증가
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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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자아존중
감이 낮은 수준의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애 정도의 효과를 
보면, 경증 장애보다는 중증 장애일 때 잠재계층 1(중수
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장애 
등급이 낮을수록[12]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
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경증 장애보다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자아존
중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학력의 효과를 보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
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
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18] 자아존중감
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상
태의 효과를 보면, 미취업자가 취업자와 비교하여 잠재계
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
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
할 확률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효과를 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
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미취업자보
다는 취업자일 때[22],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닐 
때[23], 장애인 가구원의 자산이 많을수록[21]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계속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의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
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
으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유무의 효과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
는 경우와 비교하여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
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
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장애로 인한 일
상생활 차별경험의 효과를 보면, 차별경험 정도가 많을수
록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
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사회활동 참여 정도의 효과를 
보면, 사회활동 참여가 적을수록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
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
는 차별경험[5, 10, 18], 사회 및 여가참여[9, 13, 19], 사
회적지지[20], 배우자 유무[12, 21]가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아존중
감을 발달하는 데 있어 자기와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정
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관계측정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
르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반복적인 사회적 거절 및 비판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수용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사회
적 관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수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8, 16]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향
상을 위해 성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과 장애수용 변화 양상 간
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의 
초깃값과 4년 동안의 장애수용 수준이 잠재계층 2(상수
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
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높았다. Moksnes 
외[29]에 따르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존중감 수
준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정적인 정서 
및 부적응적 행동을 보인다. 유사하게 장애를 긍정적으
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장애를 긍정적
으로 수용하도록 이끄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넷째, 잠재계층 간에 삶의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
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1(중
수준 증가 집단),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경향성이 있으며[14], 사람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30]. 또한 높은 자아존중
감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함으로
써 긍정적 정서와 적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
리, 성장혼합모형에 기초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이 다른 변화궤적을 보이는 잠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
음을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잠재계층 분
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성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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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
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을 
고려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 변
화궤적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련성
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
감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며, 어떤 변인이 잠재계층 분
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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